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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표준어 모음’ 발간 
-------‘-- -‘---‘--------

‘표준어 규청’ (문교부 고시 제 98-2호)의 보완 작엽의 하나로 국어연구소에셔 原

·案옹 마련하고， 운화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‘표준어 모 

음’이 지난 9 월 14 일 운화부 공고 제 36호로 i발표되었다. ‘표준어 규청’이 고시 

(88 년 l 월 19 일)된 이후， 표준어 사정의 일반 원칙은 세워졌으나， 표준어 여부가 

문제되는 개별 단어에 대해 심의를 할 때， 일반 원칙에 어느 죠함을 어떤 방식으로 

척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異見이 있어왔다. 이에 따라， ‘표준어 모 

옴’융 제시함3로써 각 사전간에 보이는 표제어의 발음과 형태의 혼란 t동을 바로 

장고 국어생활의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. 

‘표준어 모음’ 은 새한글사전(한글학회. 1965/1986)과 국어대사전(민중셔렴. 1982) 

’에서 표제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되지 않는 고유어와，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 

지어 놓은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 여부흘 심의한 것￡로(‘관련 단어’에는 한자어 

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) 그 심의 기준은 ‘표준어 규갱’을 따랐다. 

’표준어 오옴’은 심의 내용에 따라 ‘어휘 선돼’ 부분과 ‘발음(장단/정음)’ 부분 

￡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， 어휘 션택 부분은 ‘표준어 규갱’의 ‘표준어 사정 원칙’ 

-에 따라 심의한 부분이고， ‘발음’ 부분은 ‘표준 발용법’에 따라 심의한 부분이다. 

한연， 이번 국어생활 제 22호0990 . 가을)에는 이 ‘표준어 모옴’을 부록으로 실어 

-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웅이 되도록 하였다. 


